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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가 왜 아이팟을 만들지 못했을까? 

 

경영학에서는 회사의 조직이 커지면서 이렇게 사업별 책임 경영을 강조하다 생기는 문제를 '사

일로 현상(silo effect)'이라고 말한다. '사일로'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원통형의 독립된 구조물로 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런데 사실 '사일로 경영'은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사업부가 제품별 특징

과 실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소니(Sony)는 일찍부터 사일로 경영을 시도한 회사다. 소니는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규모가 커

지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해 각각의 사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가 별도의 독립

회사처럼 운영되도록 한 컴퍼니(Company) 제도를 도입하였다. 책임 경영과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가 손익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자산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가장 강력한 사업부 

제도이다. 그러나 이후 각 컴퍼니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경쟁하면서 사일로 경영의 부작용에 잘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호사가들이 제기하는 "왜 소니가 아이팟(iPod)을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의 답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소니의 경우 단말기 쪽에서는 PC 사업을 담당하는 바이오(Vaio)컴퍼니와 워크맨을 만들던 오디

오컴퍼니, 그리고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던 아이와(Aiwa), 3개 컴퍼니에서 뮤직클립, 디지털 워크맨, 

MP3라는 이름으로 엇비슷한 3개의 제품을 각각 거의 동시에 출시했다. 저마다 훌륭한 제품이긴 

했지만, 아이팟에 비하면 조금씩 부족했다. 

 

또 음원서비스 쪽에서는 음반 회사인 소니뮤직(Sony Music)을 내부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컴퍼

니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라인 뮤직 스토어(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것)에서도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소니가 가진 수많은 강점에도 30여년 지속해 온 워크맨 신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만약 소니가 컴퍼니의 경계를 넘어 각 조직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제품과 뮤직스토어 

사업을 만들었다면, 아이팟을 능가하는 우수한 융·복합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 사일로를 아우르는 회사의 핵심가치가 점점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 제품을 만들기만 하던 전문성의 시대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합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융·복합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고객들은 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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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제품의 출시를 요구하고 있다. 사일로 간의 칸막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사일로 간의 소통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각의 사일로가 가진 강점을 엮어낼 

때 성공의 공식(Winning Formula)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출처 : 사일로 경영 탓에… 소니, 아이팟 만들 기회 놓쳐, 이명우, 조선비즈, 2012.05.0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2/2012050203011.html#csidx0b713faa

07bdc449ab920c27c3ba9c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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